
저자 소개 

2021년에 실시된 2022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 전기전자공학부 합격생입니다. 

2021 논술에서 떨어지고 공부 방법을 바꿔 2022 논술에 합격했습니다. 

1등급 턱걸이하던 학생이었던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세대 논술을 꼭 봐야 하는 이유 

2020년은 교육과정 개정의 과도기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년도에 시행된 21논술부터, 그 이전의 시험들에 비해 난

이도가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엔 연세대가 고등교육과정 내에서만 출제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이는 난이

도를 낮추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결국 21논술-22논술-23논술 순으로 난이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킬러 문항을 없앤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논란은 많지만 논술을 출제하는 학교들도 이를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24논술의 난이도 또한 낮아질 겁니다. 게다가 24논술은 마지막으로 과학 논술이 

시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과학 논술의 난이도는 지금까지처럼 쉽게 유지될 것입니다. 이미 쉬웠기 때문에 

더 쉬워질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앞서 난이도가 낮아질 거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순전히 문제 자체의 난이도이지 시험의 난이도를 의미하진 않습

니다. 문제의 난이도가 낮아지면 그걸 조절하기 위해 복잡한 계산을 늘리거나, case 분류 문제 등 다른 방법으로 

논술 시험 자체의 난이도를 높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맞춰 대비해야 합니다. 이 책에선 연세대 논술을 

준비하는 방법과, 기출을 분석하며 어떤 사고의 흐름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세대 논술을 봐야 할 사람과 보면 안 될 사람 

일단 과탐 II과목에 시간을 투자할 시간이 없는 학생은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물론 수학을 고정 96점 이상 받

는 학생은 과학 논술을 버리고도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과학 논술의 난이도가 매우 낮고, 24논

술은 마지막 과학 논술인 만큼 난이도가 매우 낮을 것이기 때문에 100점 중 40점의 배점에서 II과목이 차지하는 

점수를 포기하고 합격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과탐 II과목의 주요 개념을 한 바퀴 돌릴 시간이 있는 학생이라면 꼭 도전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개념을 한 바퀴 

돌린다는 건 수능을 볼 만큼 공부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기출에 빈번하게 나오는 단원들의 공식을 이해하고 암기

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수학 100점 맞는 학생이 붙는다.’라는 오해가 있는데 저는 항상 1등급에 턱걸이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어려운 문

제 1~2문제는 항상 버리고 검토나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수학이 2등급 이상이라면 누구나 붙을 확률이 있습니다. 

연대 논술은 상대적으로 준비할 것(과탐 II과목, 확통, 기하)들이 많기 때문에 남들보다 시간을 더 투자할수록 당

연하게 고득점을 맞게 됩니다. 수학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시간을 투자하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p.s. 특히 재수를 결심하고 피시방이나 가는, 수학만 잘하는 현역들(제 얘기입니다)은 연대 논술에 꼭 도전해보시

길 바랍니다. 


